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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 중 세번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.

 

3. 교수가 행동을 통하여 주의 집중을 유지한다.

교수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옮긴다, 목소리에 변화를 준다, 학생들과 눈을 맞춘다, 내용

에 액센트를 주는 몸동작을 한다 등 몇가지 기술은 이미 <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강의 관찰

하기>의 몸동작과 목소리 편 (2~4호)에 언급되었습니다. 

 

이런 기술은 자칫하면 쇼맨쉽에 그치기 쉽습니다. 모자에 달린 화려한 깃털같이 쇼맨쉽은 

상대의 주의를 일순간 끌 수 있어도 지속 시킬 수는 없습니다. 학생들의 주의력을 통솔하기 

위해서는 이런 기술의 바탕에 "진실됨"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. 우선 강의 내용이 알차게 준

비되어 있어야 하며, 학생들이 질문과 코멘트를 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는 자세가 있어야 하

며, 평소에 학생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여야 합니다. 이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교

수의 행동에 "학생들에 대한 배려"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학생들은 자

기들에게 관심을 주시는 교수님을 존경합니다. 그리고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존경하는 

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. 

 

제 결론은 이렇습니다?학생들의 주의력을 얻기 바라시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존경심을 먼

저 얻으십시오. 학생들이 배움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려면 교수는 학생들을 먼저 소중하게 

여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.

 

이것은 말로 하기는 퍽 쉬운 듯 하지만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. 교수님들이 무심코 

던지는 말씀 한 마디에도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용기를 좌절시키는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

고, 몇몇 학생이 상처 받는 것을 보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기도 혹시 상처 받을까 교수님

으로부터 멀리하게 됩니다.



아래에는 흔히 하는 교수님들의 코멘트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 하는 말들입니다:

 

야, 그게 말이나 되냐? 

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? 

어쭈, 제법이네.

니네들 한테 답을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… 

이렇게 부정적인 어투로 반박하거나, 능력을 평가 절하거나, 비꼬는 말을 하는 순간 학생들

은 교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.

 

반대로 학생들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키워 주려는 말은 긍정적이고, 유연하고 건설적인 내용

들로서 학생들이 귀담아 듣습니다:

 

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. 

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, 퍽 독창적인 아이디어군요.

지금 생각을 이러이러한 것과 연관시켜 보면 어떨까요? 

요컨대 긍정적인 태도와 "열린 질문"으로 학생들을 대하게 되면 학생들은 해바라기가 태양

을 향하듯 교수님을 향해 눈, 귀, 마음을 몰두하게 됩니다. ("열린 질문"에 대해서는 추후에 

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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